
■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분야 3차 실연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분야

ㅇ 회의일시 : 2026년 4월 4일(토) ~ 4월 5일(일) 

ㅇ 회의장소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ㅇ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신애, 김소라, 남인우, 박치완, 윤중강, 임준희

 

 대한민국 공연문화를 전향적으로 이끈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을 심의한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면서도 매우 신중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

만, 그간 전통예술분야에서 선정된 작품들은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했으며 재공연 되는 사례

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작품에 있어 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통인데, 전통예술

분야 역시 국내 유통 구조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향후 해외진출까지 기

대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실연심의를 한 작품들은 모두 우수했습니다. 각기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

은 사람이 보고 듣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그리고 향후 유통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모든 작품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었음을 분

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예년에는 융합 또는 복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통예술 자체가 다소 소외되거나 때론 

주객이 전도되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번 심의 대상 작품들은 모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창작산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완성될지 큰 기대

를 하게 합니다. 일부 작품에서는 기존 전통예술 공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가 

돋보였고, 한편으로는 20세기에 친숙했던 형식을 21세기 관객과의 접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작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2026년이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담아내려는 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보여준다는 건 창작자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여하는 팀의 이런 고충을 인식하면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창작자의 의도와 공연

의 성과를 예상하면서 심의했다는 걸 밝힙니다. 연출 및 음악 구성, 영상과 조명디자인, 음

향, 무대, 소품 등 전체 무대의 구성요소를 고려하면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적절한

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연심의에 참여한 작품들은 모두 개성이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측면에서 

그 가치가 동등하리만큼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 작품

을 통해서 전통예술의 외연을 넓히게 되는 ‘전통의 확장성’에 큰 역할을 해 줄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이 ‘전통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전통의 동시대성’을 더욱 염두에 두어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종 네 작품을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전통과 창작의 두 잣

대로 보았을 때도 손색이 없었고, 앞으로 작품의 유통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었

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올해의신작’이라는 해당 사업의 취지와 전통예술의 동시대

성을 더욱더 생각하는 작품들을 선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음을 밝힙니다.

 이번에는 특히 그간의 창작산실과 비교하여, 전통과 창작, 예술과 유통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른 결이 느껴지는 작품을 만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앞으로 창작산실 

전통예술 분야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계층이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작품이 그 자체로 다 큰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창작산실에 

선정되는 작품은 결국 ‘전통의 가치’와 ‘전통의 확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함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모든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였으나, 

결국 ‘창작산실’의 본질에 더 부합하는 작품을 선정함에는 심의위원들 간의 이견이 없이 거

의 일치했습니다. 

 작품마다 중시하는 기교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연구되

고 확장되면서, 앞으로 창작산실에서 발표될 때는 더욱더 훌륭한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창작산실의 종착지는 결국 세계의 예술시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작품을 예상한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못한 작품들도 저마다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작품 모두 전통을 보는 저마다의 시각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통

해서 ‘미래의 전통’으로 정착하면서 전통예술의 확산에 크게 기여해주길 기대합니다. 

2026년도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전담심의위원 일동


